
1인 가구가 20년 새 3.2배 증가하였고, 20년 후에는 약 1.5배 증가할 전망이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선제적 대안 마련 필요

•   경기도 1인 가구는 2010년 대비 2015년에 15.3%가 증가하였고, 특히,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음

•   혼밥 및 혼술로 인한 건강관리 미흡, 고독사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4인 가구 중심의 

복지제도가 유지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경기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더 크며, 연령별로도 욕구에 차이가 있음

•   1인 가구가 된 이유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미혼 → 이혼 및 별거 → 사별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의 

생애주기와 유사

•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19%에 불과하며, 저소득 비율은 5배(11.6% vs. 2.1%), 위기경험

여부는 2.7배(14.0% vs. 5.1%), 만성 질환 발병률 2.4배(13.8% vs. 5.8%), 우울감 및 자살충동 

1.8배(14.9 vs. 8.1%)가 높고, 노후소득 준비는 74.5%에 불과

•   연령별로 보면, 45세~54세는 소득 관련, 55세~64세는 일자리 개선, 65세 이상은 노후준비 및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연령별, 성별 1인 가구 특성,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

•   서울과 부산지역은 1인 가구 종합지원정책을 추진예정이며,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공약이 없는 상황

•   정책방향 1.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빈곤가구지원을 넘어선 보편적 서비스 제공

•   정책방향 2. 안전, 주거,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망, 생황보장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

•   정책방향 3.   성별, 연령별, 시군별로 차별된 지원정책 수립 필요(여성중장년층 소득지원 및 정신

건강 프로그램, 남성 45세 이상인 경우 일자리사업에 대한 개선 등)

경기도 1인가구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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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술, 혼밥 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마켓팅 사업이 블루오션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을 정도로 1인 가구 증대는 
지배적인 사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음

1인 가구의 특성을 연령별, 성별로 분석하고 그에 부합하는 정책방향을 제시

Ⅰ. 1인 가구에 대한 관심은 왜 필요한가?

□ 1인 가구가 20년 새 3.2배 증가하였고, 20년 후에는 약 1.5배 증가할 전망

•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인 가구는 520만 가구로 20년 전인 1995년 164만 

가구에 비해 약 3.2배 증가

-   상기 조사에 의하면 4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27.2%)로 가족 규모가 줄며 ‘나홀로’ 가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는 상황 

•   현재와 같은 증가 추세라면, 20년 후인 2035년에는 763만 가구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그림 1> 2005년~2035년 1인 가구 현황 및 전망 <그림 2> 1인 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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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 가구는 2015년 전체 가구의 23.4%인 103만 명이며, 2010년에 비해 15.3% 증가하였고, 

서울에 비해 증가세는 낮으나 전국에 비해서는 높음

-   서울 1인 가구 비율은 29.5%로 전국(27.2%)보다 높고 5년 전과 비교하면 16.1%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

(13.8%)보다 높은 수준

□   1인 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정책 설계는 여전히 4인 가구 중심이고 고독사가 빈발
하는 등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   사회보장정책 대부분이 3세~4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1인 가구는 보험료 부담이나 세제

혜택 등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

-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대상자 선정, 급여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4인 가구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1인 

가구는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한계 발생(1인 가구  495,879, 4인 가구 1,340,214) 

-   사회보험은 1명의 부양자(Breadwinner)과 피부양자로 구성된 가족단위가입방식으로 1인 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에 대한 지원 없이 소득비례방식의 보험료로 인해 3~4인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

-   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은 3~4인 가구 거주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1인 가구이용시 높은 

임대료 발생

-   조세정책의 경우도 각종 감세정책이 가구 부양과 관련되어 있고, 근로장려금(EITC)의 경우 1인 가구 지원

범위가 제한적임(40세 이상만 지원하던 것을 2017년 30세에 이상으로 완화)

•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혼자 밥먹고(혼밥) 혼자 술먹는(혼술)’ 사례도 늘어나고 있지만 혼자함으

로 인해 건강 등의 관리에 취약한 상황

-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혼밥(혼자 하는 식사)’을 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혼자 식사를 하는 경우 

라면 등으로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 ‘신 건강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상황

-   20대 직장인 및 대학생 453명의 응답을 통해, 혼자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대충하게 된다’(35.8%)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주로 먹게 된다’(19.2%)는 등 약 55%가 식사를 대충 때우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1)

-   혼자식사 때 1~5순위 메뉴는 라면, 백반, 빵, 김밥, 샌드위치로 가족식사 때 메뉴인 백반, 고기류, 찌개, 

해산물요리, 중식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건강관리에 어려움 경험

<그림 3> 가구 유형별 식사유형 <그림 4> 1인가구 중 타인과 함께 식사하는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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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유진(2017).  
『1인가구,  
신건강취약계층으로의 
고찰 및 대응』. 
한국건강증진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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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와 단절된 상태에서 살다가 홀로 사망하여 일정기간(약 3일)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2)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인 가구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   고독사는 공식적인 통계가 없을 정도로 과거에는 흔치 않았으나, 최근 1인 가구의 증대와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 단절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고독사 문제가 주목받고 있음

-   ‘2013년 변사자료 및 무연고사망자’를 분석한 KBS파노라마(2014)3)에 따르면, 시신이 부패할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경우를 고독사로 정의하였을 때, 32,857건 중 5.2%에 해당되는 1,717건이 고독사로 분류되었고, 

33.5%인 11,002건이 고독사 의심건수로 분류되어 하루에 4.7명, 5시간 마다 1명씩 고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독사로 분류된 1,171건의 특성을 보면 

⇨ ⅰ) 지역별로 서울시가 25.5%로 가장 많고, 경기도는 20.3%로 나타났으며

⇨ ⅱ) 성별로 남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ⅲ)   연령별 분포를 보면 젊은층 보다는 중장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주목할 부분은 60대 이상의 고독사 비율 17.7%인 

반면, 50대 고독사 비율이 29%로 더 높았다는 점임

-   경기도의 고독사와 관련되어 있는 무연고 사망자는 2011년 이후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16년 

193명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고, 시군별로도 발생의 특성을 파악하기 곤란

⇨   이천시가 인구 10만명 당 7.6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안성, 군포 순으로 나타났는데,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연천

지역은 한 명도 없고, 도시화되어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예상되는 대도시 시군의 발생률은 낮은 등 무연사와 지역간 

상관성을 규명할 만한 특징이 없음

<그림 5> 무연고사망자 수(2011~2016) <그림 6> 경기도 10만명 당 무연고사망자 수(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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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관계의 단절, 이로 인한 고독사, 불건강 등의 문제에 직면한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이와 관련한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므로 1인 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Ⅱ. 경기도 1인 가구의 특성과 복지 욕구

□   1인 가구 중 25세~35세 미만이 21.2%, 남성 비율은 54.2%로, 전국 및 서울과 다른 특성을 
보이며, 31개 시군별로도 차이 발생

•   경기도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54.2%로 서울과 전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전국의 경우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50.2%로 남성 1인 가구(49.8%)에 비해 높지만, 두 성 간에 큰 차이가 없음

- 서울은 여성 1인인 가구 비율 51.2%로 남성에 비해 더 높아 경기도와 대조를 이룸

•   연령별4)로 보면, 경기도는 25세~35세 미만이 2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35세~45세 미만(19.9%), 

65세 이상(19.0%), 45세~55세 미만(18.9%) 등의 순으로 연령별 분포가 비슷

-   이에 비해 서울은 25세~35세 미만이 29.0%로 압도적으로 많고 전국은 65세 이상이 23.5%로 가장 많아 

연령별 차이를 보임

•   기존 복지분야에서 1인 가구에 접근하는 방식은 주로 독거노인 등 노인, 노인저소득층에 집중되어온 

경향이 있으나 노인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1인 가구의 1/4도 안되며, 경기도의 경우 19.0%로 전국보다 

더 낮아 1인 가구의 정책대상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독거노인 대부분이 여성이기에 1인 가구의 상당수가 여성이라고 생각되었지만, 실제 1인 가구 성별 

비율을 보면 비슷했고, 경기도의 경우 남성이 더 많게 나타남

•   정리하면, 경기도는 타 지역과 비교해볼 때, 남성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주로 35세~55세 남성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7> 1인 가구의 성별 및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 <그림 8> 1인 가구 연령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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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세
미만

25세~
35세미만

35세~
45세미만

45세~
55세미만

55세~
65세미만

65세
이상 

경
기
도

57,815 217,771 204,535 193,819 157,472 195,059

(5.6) (21.2) (19.9) (18.9) (15.3) (19.0) 

서
울

106,789 323,077 200,290 159,528 139,929 186,131

(9.6) (29.0) (18.0) (14.3) (12.5) (16.7) 

전
국

425,172 1,053,064 848,734 852,094 801,207 1,223,169

(8.2) (20.2) (16.3) (16.4) (15.4) (23.5) 

자료: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좌·우)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 &parmTabId=M_01_01#SubCont.

2)   
황경란(발간예정). 
“증가하는 고독사 
현황과 대응방안”. 
경기복지재단. 일부 
내용 발췌. 

3)   
2013년 경찰청 
변사자료 31,891건, 
지자체 무연고 사망자 
처리보고서 966건을 
포함해 총 32,857건을 
분석하여 보도함 

4)   
연령구분은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에 
해당하는 24세미만과 
기초연금법상 
노인연령인 65세 
이상을 양극단으로 
두고 그 사이 연령을 
10세 단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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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별로 1인가구 비율을 보면, 연천과 가평, 안성, 양평 등 농촌의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
났고, 시흥, 화성, 오산시는 1인 가구 중 남성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연천, 가평, 안성, 양평과 같이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높음

-   반면, 남양주, 의왕, 과천, 광명, 용인과 같이 

도시지역이거나 서울 외곽에서 인구유입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1인 

가구 비율이 낮음 

•   도시지역 중에서는 성남, 오산, 수원, 시흥

시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이 전체 가구의 

25%이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농촌지역과 달리 학교가 있거나 대규모 기업

들이 있는 지역 성남, 오산, 수원, 시흥시의 

경우에도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성별로 살펴보면, 시흥, 화성, 오산, 광주, 

안산시의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고, 과천, 

광명, 양평의 경우 1인 여성가구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 중에서 가평, 

양평을 제외하고 대부분 남성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이에 연천이나 안성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도 

1인 가구의 대부분이 여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다른 한편으로는 시흥시, 화성시, 오산시의 

경우 1인가구 중에서 남성1인가구 비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시군별, 성별, 연령별로 보면,  35세미만 1인가구 비율과 55세 이상 1인가구 비율이 대척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1인 가구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35세 미만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은 

55세 이상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오산, 수원, 화성, 용인, 성남의 경우 35세 미만 1인 인구비율이 1인 가구 중 40%이상을 차지하는 등 청년 

1인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 양평, 가평, 동두천, 여주, 양주, 포천과 

같은 농촌지역의 경우 1인 가구 중에서 5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흥, 안산, 안양, 파주, 군포, 부천, 구리, 하남

등의 지역의 경우 35~55세의 중장년층 1인 

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로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각 연령별 1인가구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

면, 0-35세 1인 가구 중에서 남성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반면, 55세 이상 1인 가구 

중에서 여성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정도로 나타나고 있음

<시군별 연령별 남성 1인 가구 비율> <시군별 연령별 여성 1인 가구 비율>

0~35세 35~55세 55세이상 0~35세 35~55세 55세이상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
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
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저소득 비율은 5배, 위기경험여부는 2.7배, 건강 등 복지서비스 
욕구는 2.3배~2.6배까지 더 높은 것으로 분석

•   경기복지재단(2016)의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저학력에 

고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 중 고졸 이하 비율이 85.6%로 일반 가구 63.5%보다 높고,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1인 가구가 

62.3세인 반면, 다인 가구는 51.2세로 10세 이상 차이

<시군별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 비율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
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시군별 1인 가구 비율>

남성비율 여성비율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
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시군별 1인 가구 비율>

0~35세 35~55세 55세이상

자료: 통계청(2015). 인구주택총조사.
출처: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
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ubC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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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인가구보다 평균 소득과 재산이 낮아 1인 가구 중 저소득비율은 11.6%로 다인 가구(2.1%)의 5배 

정도 높은 수준

-   가구 소득을 1인당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결과 1인 가구의 소득은 1,582만원, 다인가구는 2,451.8만원

으로 1.5배 차이가 있고,

-   주택가격으로 측정된 재산 정도를 보면 1인 가구는 9,756만원, 다인가구는 21,108만원으로 다인 가구 

재산이 1인 가구에 비해 2.2배 높음

-   이같이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재산과 소득이 낮아 기초생활보장수급비율이 11.6%로 다인가구 

2.1%의 5배 정도 높게 나타남

•   주거환경을 비교해면, 1인당 주거면적은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넓으나, 월세 비용부담은 2배 

더 높아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

-  1인당 평균주거면적은 1인 가구 53.2㎢, 다인 가구 26.9㎢로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이 넓지만, 1인 가구의 

월세는 다인 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1인 가구 주거 환경이 열악함을 추측할 수 있음

-   1인 가구의 월세의 절대적 비용은 낮지만, 월소득 대비 주거관리비나 난방비 부담은 다인 가구의 2배 수준

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위기경험, 만성질환, 정신건강, 돌봄 욕구 등 전반적인 복지서비스 욕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 가구가 

2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남

-   최근 3개월 동안 소득상실로 인해 병원이용이 어렵거나 난방비 제한,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를 경험한 비율은 

1인가구 14.0%로 다인 가구(5.1%)에 비해 월등히 높고,

-   현재 일자리가 불만족스러워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 역시 다인 가구 31.5%에 비해 1인 가구(37.2%)가 더 

높게 나타남

-   건강관련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만성질환 투병여부를 살펴본 결과, 1인 가구의 13.9%가 투병 중인 반면, 

다인 가구는 5.8%만이 투병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고,

-   정신건강관련 상담 욕구를 분석한 결과  우울감·자살충동 등을 경험하는 비율 역시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의 

1.8배 수준으로 높음

-   노인돌봄서비스 이용 욕구는 다인 가구와 1인 가구가 각각 3.3%와 3.8%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됨

- 장애관련 돌봄서비스 이용 욕구 역시 1인 가구가 2.3배 더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1인가구가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여건이 열악하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소득 및 경제여건 

분야 구분 1인가구(비율) 다인가구(비율)

인구학적 
특징

평균연령 62.3 세 51.2세

학력
고졸 이하 533,736(85.6%) 2,650,399(63.5%)

대학재학이상 90,006(14.4%) 1,522,644(36.5%)

소득과 
빈곤

표준화 경상소득5) 1,582.6만원 2,451.8만원 

재산 9,756.3만원 21,108.6만원 

저소득층 비율 72,297(11.6%) 88,057(2.1%)

주거

환경

1인당 평균주거면적 53.2㎢ 26.9㎢

총월세 27.9만원 44.5만원

복지

욕구

위기 경험여부 87,377(14.0%) 21,3052(5.1%)

일자리 개선 욕구 112,124(37.2%) 667,326(31.5%)

만성질환으로 투병여부 85,814(13.8%) 240,323(5.8%)

정신건강욕구 93,192(14.9%) 33,9538(8.1%)

노후소득준비 여부 432,177(69.3%) 388,1200(93.0%)

노인돌봄 욕구 23,967(3.8%) 13,8453(3.3%)

장애돌봄 욕구 70,484(11.3%) 20,5372(4.9%)

주거비

개선 욕구

월 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18.45% 9.70%

월 소득 대비 작년 겨울철 난방비 비율 17.10% 8.74%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연령별 1인 가구의 특성을 보면, 45세~54세는 소득 관련, 55세~64세는 일자리 개선, 65세 
이상은 노후준비 및 주거비 부담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

•   1인 가구의 학력수준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대학재학이상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대학재학이상 비율이 25세미만은 77.4%, 35세 미만은 71.4%로 나타나지만, 35세~45세 미만 1인가구 중 

대학재학 이상 학력을 가진 비율은 50.9%로 낮아짐

- 그러나 45세 이상의 연령의 경우 대학재학비율이 급속하게 낮아져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7%로 나타남

•   1인 가구가 된 이유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미혼 → 이혼 및 별거 → 사별의 순으로 나타나 우리의 

생애주기와 유사

-   45세 이하 연령층의 경우 ‘미혼’으로 인해 1인 가구 생활을 하는 비율이 80%이상으로 나타났고, 45세~55세

미만의 경우 ‘이혼과 별거’로 인한 비율이 47.4%, 미혼인 경우가 45.0%로 나타남 

-   55세~65세미만의 경우 ‘이혼과 별거’가 46.2%로 가장 높으나, 이 시기부터 ‘사별’로 1인 가구가 된 비율이 

33.2%로 급속하게 높아짐

- 65세 이상 1인 가구의 경우 79.0%가 ‘사별’로 인해 1인 가구가 된 것으로 나타남

5)   
시장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한 것인 
경상소득이며, 
경상소득을 가구 내 
구성원수를 반영하여 
재계산 것이 표준화된 
경상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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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40세 미만의 청장년층의 경우 미혼으로 인해 1인 가구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고, 

40세~65세의 중장년층은 가족관계 파괴로 1인 가구가 된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   저소득층 비율을 보면, 45세 미만 1인 가구의 저소득가구비율은 3.6%수준이지만, 65세 이상 1인 

가구의 저소득가구비율은 13.4%로 나타남

-   가구 소득을 1인당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표준화된 경상소득) 소득에 의하면, 45세까지는 연령이 높아

질수록 소득도 함께 높아지지만, 45세부터는 표준화된 경상소득이 낮아져 65세 이상 노인은 경상소득이 

연 974.4만원으로 나타남

-   주거관련 재산의 경우 35세~45세 미만 연령층과 65세 이상 연령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45세 

미만 연령층의 경우 미혼인 상황에서 소득이 증대하면서 재산도 함께 증대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45세~55세 미만은 35세~45세 미만에 비해 오히려 주거관련 재산수준이 낮아졌는데, 1인가구가 

된 사유와 연계하여 보면 이혼과 별거 등으로 1인가구가 된 경우 재산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여건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저소득가구 비율은 45세 미만은 1.8% 혹은 3.6%로 낮게 나타나지만, 45세~55세는 11.6%, 65세 

이상은 13.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

-   표준화된 경상소득, 재산, 저소득층 비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45세~65세 중장년층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연령별로 1인 가구 소득수준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 전체를 저소득층으로 간주하기 어려워 보편적인 서비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45세 이상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주거환경을 비교해면, 45세~55세 가구의 1인당 평균주거면적, 총 월세 모두 낮아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1인당 평균주거면적은 높아지지만, 주목해야할 점은 앞의 소득과 연동해서 45세~65세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35세~45세 미만 1인가구보다 평균주거면적이 좁은 것으로 나타남

- 월세는 45세 미만 월 30.8만원, 65세 이상 26.5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연령별 주거환경은 45세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의 상승, 재산증대, 평균주거면적 증대로 연결되고 있는 

반면, 45세~65세 미만 중장년층 1인 가구는 경상소득도 낮고, 재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월세 역시 45세 미만 

보다 적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복지욕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욕구가 높게 나타나지만, 45세~65세 미만의 

중장년층 역시 여러 분야에서 높은 복지욕구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소득상실로 인해 병원이용이 어렵거나 난방비활용이 제한되고, 공과금 체납 등의 위기를 경험한 비율이 

35세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5.6%수준인 반면, 55세~65세 미만 1인가구는 15.7%로 65세 이상 노인보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즉, 65세 이상 노인보다 55세~65세 미만의 장년층 중 심각한 위기상황에 노출 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지원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

-   현재 일자리가 불만족스러워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 역시 55세~65세 미만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42.4%로 

나타났고, 25세미만 1인 가구의 일자리 개선욕구는 13.3%로 낮게 나타남

-   건강에 대한 욕구 분석을 위해 만성질환 투병여부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1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55세~65세 미만 13.4%로 나타난 반면, 35세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만성질환 투명율이 1%정도 수준으로 

나타남

-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 등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55세~65세 미만 1인가구는 19.9%로 가장 높게 나타

났는데, 65세 이상 1인가구의 정신건강관련 복지욕구 14.2%보다 높은 수준

-   월 소득 내에서 주거관리비 및 난방비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세 이상 가구에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음

•   연령별로 1인가구의 현황과 복지욕구를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1인가구가 처한 여건, 복지욕구가 상

이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들의 복지욕구가 높음과 동시에 45세~65세 미만의 중장년 1인 가구가 상대

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정신건강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음

<표 2> 1인 가구의 연령별 특성 

분야 구분
25세 

미만(비율)

25-35세 
미만(비율)

35-45세 
미만(비율)

45-55세 
미만(비율)

55-65세 
미만(비율)

65세 
이상(비율)

인

구

학

적 
특

성

학

력

고졸이하
1,966 
(22.6%)

9,820 
(28.6%)

22,818 
(49.1%)

55,476 
(83.4%)

120,112 
(89.0%)

323,545
(97.3%)

대학 
재학 이상

6,748 
(77.4%)

24,568 
(71.4%)

23,648 
(50.9%)

11,048 
(16.6%)

14,897 
(11.0%)

9,098
(2.7%)

혼

인

상

태

배우자 있음
618 
(7.1%)

140 
(0.4%)

68 
(0.1%)

1,433 
(2.2%)

7,616 
(5.6%)

10,206
(3.1%)

사별
113 
(1.3%)

489 
(1.4%)

909 
(2.0%)

3,586 
(5.4%)

44,851 
(33.2%)

262,735
(79.0%)

이혼
92 

(1.1%)

636 
(1.9%)

6,625 
(14.3%)

26,561 
(39.9%)

50,182 
(37.2%)

43,365
(13.0%)

별거
0 

(0.0%)

577 
(1.7%)

1,190 
(2.6%)

5,018 
(7.5%)

12,101 
(9.0%)

9,273
(2.8%)

미혼
7,890 
(90.5%)

32,544 
(94.6%)

37,673 
(81.1%)

29,925 
(45.0%)

20,258 
(15.0%)

7,064
(2.1%)

소

득

과 
빈

곤

표준화 경상소득 1,631만원 2,648.9만원 3,320.3만원 2,282.8만원 1,854.8만원 974.4만원

재산 1,965.5만원 4,946만원 8,475.5만원 7,283.3만원 7,739만원 12,083만원

저소득층 비율
313
(3.6%)

547
(1.6%)

1,692
(3.6%)

7,520
(11.6%)

17,712
(11.3%)

44,513
(13.4%)

주

거

환

경

1인당 
평균주거면적

35.54㎢ 40.85㎢ 52.80㎢ 48.60㎢ 51.01㎢ 56.78㎢

총월세 31만원 32.2만원 30.8만원 27.3만원 27.6만원 2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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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구분
25세 

미만(비율)

25-35세 
미만(비율)

35-45세 
미만(비율)

45-55세 
미만(비율)

55-65세 
미만(비율)

65세 
이상(비율)

복

지

욕

구

구

위기 경험여부
657 
(7.5%)

1,914 
(5.6%)

5,105 
(11.0%)

8,470 
(12.7%)

21,204 
(15.7%)

50027
15.0%

일자리 개선 욕구
1,439 
(13.3%)

10,571 
(26.9%)

16,406
(28.9%)

26,920
(34.0%)

58,875 
(42.4%)

49,743
(41.2%)

만성질환으로 
투병여부

92 
(1.1%)

125 
(0.4%)

2,803 
(6.0%)

7,277 
(10.9%)

18,128 
(13.4%)

57,390 
(17.3%)

정신건강욕구
727 
(8.3%)

3,428 
(10.0%)

4,861 
(10.5%)

10,053 
(15.1%)

26,930 
(19.9%)

47,195
(14.2%)

노후소득준비 여부
4,696 
(53.9%)

29,276 
(85.1%)

39,723 
(85.5%)

48,069 
(72.3%)

96,636 
(71.6%)

213,777
(64.3%)

노인돌봄 욕구
23,967
(7.2%)

장애서비스 욕구
345 
(4.0%)

2,050 
(6.0%)

1,694 
(3.6%)

6,851 
(10.3%)

15,758 
(11.7%)

43,787
(13.2%)

주

거

비 
개

선

욕

구

월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7.4% 10.1% 7.8% 9.9% 14.6% 24.3%

월소득 대비 
작년 겨울철 
난방비 비율

7.1% 6.32% 6.9% 10.3% 13.8% 22.6%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성별로 1인 가구의 특성으로 보면, 남성 1인 가구의 위기경험, 저소득층 비율, 일자리 개선 등의 
복지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1인 가구가 된 이유를 보면 여성의 경우 68.3%가 사별로 인해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미혼 비율

이 36.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이혼과 별거가 34.4%로 나타남

- 여성 1인 가구의 경우 고졸이하 학력이 91.4%로 상대적으로 남성 1인 가구에 비해 학력수준이 낮은 상황

•   소득과 재산수준을 보면,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보다 소득은 높지만 재산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표준화된 가처분소득을 보면, 남성 1,932만원, 여성 1,337만원으로 남성 1인가구가 높은데, 이는 현재 

노동시장 구조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음.

-   반면, 주거관련재산을 보면, 남성 1인가구는 7,249만원, 여성 1인가구는 11,446만원으로 여성의 주택관련 

재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 및 재산관련된 내용을 위의 연령별 현황과 함께 고려해보면, 여성 1인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남성 1인가구에 비해 소득은 낮지만, 재산은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복지욕구를 살펴보면, 남성 1인 가구의 위기상황 경험이 높고, 장애관련 돌봄 욕구가 큰 것으로 조사됨

-   지난 3개월간 주거비, 공과금체납, 병원 및 식사이용 제한 등의 위기를 경험한 비율이 남성 1인가구의 경우 

16.1%로 여성 1인가구의 12.6%보다 높게 나타남

-   그 외의 대부분의 복지욕구는 여성 1인가구가 남성 1인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큰 차이보다는 

유사한 수준임

<표 3> 1인 가구의 성별 특성 분석

분야 구분 남성(비율) 여성(비율)

인구학적 
특징

학력
고졸이하 197,367(77.1%) 336,369(91.4%)

대학재학이상 58,506(22.9%) 31,500(8.6%)

혼인상태

배우자 있음 12,878(5.0%) 7,205(2.0%)

사별 61,578(24.1%) 251,105(68.3%)

이혼 72,631(28.4%) 54,831(14.9%)

별거 15,383(6.0%) 12,776(3.5%)

미혼 93,403(36.5%) 41,951(11.4%)

소득과 빈곤

표준화 경상소득 1,932.1만원 1,337.9만원

재산 7,249.7만원 11,446만원

저소득층 비율 35,678(13.9%) 36,619(10.0%)

주거환경
1인당 평균주거면적 47.51㎢ 57.14㎢

총월세 27.1만원 28.9만원

복지욕구

위기 경험여부 41,106(16.1%) 46,271(12.6%)

일자리 개선 욕구 61,418(38.8%) 50,705(35.4%)

만성질환으로 투병여부 32,807(12.8%) 53,007(14.4%)

정신건강욕구 36,741(14.4%) 56,451(15.3%)

노후소득준비 여부 173,087(67.6%) 259,091(70.4%)

노인돌봄 욕구 4,514(1.8%) 19,453(5.3%)

장애돌봄 욕구 37,853(14.8%) 32,631(8.9%)

주거비

개선 
욕구

월 소득 대비 주거관리비 비율 14.1% 21.5%

월 소득 대비 작년 겨울철 난방비 비율 13.1% 19.9%

자료: 경기복지재단(2016).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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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1인 가구 지원 정책 방향 

□   그동안의 1인 가구 지원정책은 대부분 노인에 집중되어 있고, 최근 청년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
면서 안전과 주택분야 정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

•   현재 시행 중인 1인가구 대상의 복지지원정책 중 청년층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주로 안전과 

주택분야에 집중 

-   청장년층 1인가구 및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현재 운영 중인 것은 여성안심택배서비스, SOS 국민

안심서비스 정도

-   주거분야와 관련해서는 최근 경기도내 따복기숙사 등이 청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이 있고, 이 외에 아동

복지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자립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수가 제한적 

•   노인의 경우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한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이 

운영 중임

-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 대부분 65세 이상의 노인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카네이션 

하우스를 통해 도내 독거노인을 지원

•   이런 상황에서 향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성·연령 등 종합적으로 접근하여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 

<표 4> 연령별, 욕구 영역별 1인가구 대상 복지정책

청장년층 1인 가구 지원정책 노인대상 지원정책

• 여성안심택배서비스 
• 성범죄자 알림e서비스
• SOS 국민안심 서비스
• 행복주택 등 각종 임대주택 
• 1인가구 :   대학생 전세임대,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지원
• 따복기숙사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독거노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 서비스
•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사업
• 카네이션 하우스
• 공공 실버주택
• 노인복지주택

□   서울과 부산지역은 1인 가구 종합지원정책을 추진예정이며,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에는 심상정
후보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공약이 없는 상황

•   지자체별 1인 가구 종합지원정책 수립 현황을 보면, 서울시와 부산시가 계획수립을 예정하고 있음 

-   서울시 :  2017년 서울 1인가구 대상 실태조사 수행(주택유형, 건강, 안전, 소득, 여타 등) 이후 10월 경 서울시 

1인가구지원 기본계획 수립 예정임. 1인가구에 특화되어 있지 않지만 50플러스 재산을 설립해 50대 제 2의 

인생을 설계하도록 지원  

-   부산시 :  2017년 부산형 1인가구 복지시스템을 위한 포럼 등 운영 중(2017년 9월에 부산형 복지정책 제안 

예정) 

•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필요성은 여의도연구소를 비롯해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1인 가구 

대상 지원정책을 제시한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후보 뿐

- 심상정후보 공약을 보면, 주거와 안전에 집중해서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책과 공공원룸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사회주택협동조합 지원

⇨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확충, 거점별 공공기숙사 확대로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 30대 미만 단독 세대주에게 전세자금대출 허용

⇨ 여성 1인가구 관련 : 집주인에게 방범시설 설치보조금 지급, 여성홈방범서비스 도입, 여성안심주택 확대

⇨ 농어촌 독거노인 공동거주 가능한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및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   본격적으로 후보가 정해지고,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1인가구, 1인청년, 여성과 관련된 공약이 제시될 

가능성이 있음 

□ 연령별, 성별 1인 가구 특성, 관련 정책을 분석한 결과 종합적이고 다양한 정책 대안이 필요

•   첫째,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빈곤가구지원을 넘어선 보편적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 

-   1인 가구가 다인 가구에 비해 저소득비율이 높긴 하지만, 연령별로 보면, 저소득층이 65세 이상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고, 이런 측면에서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복지분야의 1인가구 지원정책은 노인,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왔음 

-   그러나 1인가구 전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거 빈곤층 중심의 복지정책수준을 넘어선 

보편적 서비스 제공 필요 

•   둘째, 1인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한 분야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기존 1인가구 대상 복지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1인 가구 대한 지원대책은 안전, 주거, 65세 이상 

독거노인에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45세 이상의 중장년층 역시 위기상황을 경험하고 있고, 정신건강과 각종 돌봄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중장년층의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제기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 역시 중요한 

의제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은 안전, 주거,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망, 생활보장 등 다양한 측면

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셋째, 연령별, 성별, 시군별로 차별된 지원정책 수립 필요 

- 시군별로 성별, 연령별 분포가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해 시군별 1인 가구 특화사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전체적으로 볼 때, 소득의 경우 여성 중장년층의 표준화된 경상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재산의 

경우에도 여성 25세 미만의 재산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1인 가구 지원정책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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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인구층과 55세~65세 남성 장년층의 저소득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3개월 동안 월세

체납이나 식사제한, 병원이용제한 등을 경험한 위기발생정도를 보면, 남성 55세~65세 미만, 65세 이상 

인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령별로 접근할 경우 중장년층의 위기와 욕구에 맞는 지원정책 

필요 

-   직장에 대한 불만 역시 65세 이상의 남성, 55세~65세 미만의 남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중장년층 

일자리지원사업,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질적 개선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

-   정신건강에 대한 욕구는 남성 65세 이상, 여성 55세~65세 미만 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애인관련 

돌봄서비스 욕구 역시 65세 이상 남성에게 높게 나타남 

-   이와 같은 현상은 앞서 언급했듯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분야와 내용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임

-   또한 남성 1인 가구 특히 45세~55세 미만 가구는 빈곤과 위기경험이 높아, 중장년층에 대한 지원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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